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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이 22조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
        (한겨레신문 5.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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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73조원이 모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
R&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액공제
액이 22조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
◇ 5월 2일 한겨레신문 <정부 시스템반도체 지원에... 삼성, 22조 감세
혜택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“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규모는 향후 10년간 투자액 133조원
가운데 73조원이다. 30%로 단순 계산하면 세액공제액은 22조원이다.”
라고 보도

2. 동 보도에 대한 관계부처 입장

□ 현재 R&D 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&D 비용
세액공제(대기업 공제율 20～30%)와 일반 R&D 비용 세액공제(대기업

공제율 0～2%) 제도를 운영 중

ㅇ 보도 내용은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전체에 대해 신성장
동력 원천기술 R&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전제
한 것이나,

ㅇ 해당 금액에는 일반 R&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
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, 세액공제 규모가 22조원이라는 내용은
사실과 다름

□ 금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신성장 R&D 비용 세액
공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술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며,

ㅇ 해당 기술에 지출한 R&D 비용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
중소 중견기업*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

* 중소기업 공제율: 30～40%, 중견기업 공제율 20～40%

※ 문의 :
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박종원 과장(044-203-4270) / 배은주 사무관(044-203-4274)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재면(044-215-4130) / 배현중 사무관(044-215-4132)


